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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팅턴 센츠럴 파크(Huntington Central Park)
 - city of Huntington Beach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

주말에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. 

음식을 차려 먹기도 귀찮은 날, 그렇다

고 쫄쫄이 굶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. 

이런 날은 식사도 하고 걸을 수도 있는 

헌팅턴 센츠럴 파크(Huntington Central 

Park)가 제격이다. 

헌팅턴 센츠럴 파크에 있는 Park Be 

-nch Cafe는 아침과 점심 식사만 서브

하는 식당이다. 어떻게 공원 안에 이런 

식당을 차릴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

지만 공원과 잘 어울려 공원의 부대시

설로 자리 잡고 있다. 이 식당은 애완견

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

그릇이 준비되어 있다. 실제로 많은 사

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와 식사를 한

다. 그들끼리 꼬리를 치고 으르렁거리기

도 한다.

식사를 하고 호수에서 노니는 오리 떼

를 바라보며 걷는다. 다람쥐들도 만난

다. 오리도 다람쥐도 사람들에 익숙해

져 있어 인기척이 나도 피하려 하지 않

는다. 어떤 다람쥐는 사람에게 달려오기

도 하고 포즈를 취해주기도 한다. 가볍

게 몸을 풀 수 있도록 운동 시설을 군데

군데 갖추어 놓았다. 걷다가 잠시 쉬면

서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. 공연이 가능

한 계단식 야외 음악당도 갖추어 있다.   

특히 공원 안에 따로 울타리를 쳐 놓고 

Secret Garden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

곳이 있다. 서울의 비원을 기대했다가는 

실망이 클 수도 있다. 아기자기하게 꾸

며 놓았지만 비밀스러운 것이라고는 없

는 그저 작은 정원에 불과하다. 한 바퀴 

돌고 나와 걷던 방향으로 또 걷는다. 한 

바퀴 돌고나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수도 

있다. 그렇다면 한 바퀴를 더 돌아도 좋

다. 그러나 같은 곳을 계속 돌기 싫다면 

헌팅턴 비치로 간다. 자동차로 10여 분

만 가면 바다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

핑의 명소, 헌팅턴 비치가 가까이 있으

니 소화도 시킬 겸 바닷가를 걸어도 좋

고 피어 끝까지 걸어가 태평양을 바라보

며 시를 한 수 읊고 와도 좋다. 

 

■ Park Bench Cafe

     (714)842-0775

     17732 Goldenwest St. 

     Huntington Beach, CA 92647

■ Huntington Central Park

     (714)536-5486

     18002 Goldentwest St. 

     Huntington Beach, CA 92648

▲ Park Bench Cafe(왼쪽)와 호수에서 노니는 오리 떼. 사진=타운뉴스

이제 11학년 차례다

2021학년도 대학입시 얼리 결과가 발

표되고, 이어 레귤러 원서를 접수 중이

다. 2021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

감된다. 이제는 11학년 차례라는 뜻이

다. 현재 11학년의 경우 얼리 원서 마감

까지 불과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. 11

학년들은 지금 부족한 대학 준비 요소

들을 보강해야 할 시간이다.‘미래교육

연구소’(소장 이강렬)에 따르면 11학년

들은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

준비해야 한다.

■ GPA 잘 받고 과목 잘 선택하기

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

하게 보는 것이 바로 학업 성적과 학생

이 수강한 과목의 난이도, 그리고 대학 

예비과정인 AP, IB, A 레벨이다. 많은 학

부모들은 SAT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

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. 

누가 뭐라고 해도 학업 성적과 학교에서 

얼마나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는가가 중

요하다. 11학년 성적은 그 어느 학년보

다 중요하다. 11학년 성적을 망쳤다면 

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낮아진다. 

■ 표준화 시험 계획 세우기

표준화 시험(SAT, ACT) 성적을 확보하

는 것은 11학년들에게 시급한 준비 가

운데 하나다.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표

준화 시험 성적을 옵셔널로 요구하거나 

아예 요구하지 않은 대학들이 늘었다. 

하지만 내년 입시에서도 그럴지는 아직 

확실하지 않다.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

학입시에서 과거보다 표준화 시험 성

적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

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SAT-ACT 시험

을 언제 볼 것인지, 몇 번을 볼 것인지 

등의 전략을 짜야 한다. SAT, ACT 시

험은 단기간 준비해서 고득점을 얻기

는 어렵다. 

■ 지원할 대학 리스트 만들기

누구나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. 

그 대학 리스트가 구체적인 학생이 있

는가 하면 막연하게‘좋은 대학’‘일류 

대학’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는 

학생들도 많다. 

11학년이라면 지원할 대학의 리스트

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

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 자신이 어느 대

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

을 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.

■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기

대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

할 것이 부모의 학비 부담 능력 여부다. 

하버드, 예일 대학 등 미국의 최상위권 

꿈의 대학에 합격을 해도 학비를 부담

할 수 없으면‘그림의 떡’이다. 만일 경

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학비 

조달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한다. 

이것도 역시 전략이다. 대학 리스트를 

만드는 데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재정 

문제다. 

■ 특별활동을 점검하기

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

이 요소는 매우 중요해진다. 자신이 9

학년부터 해 온 특별활동을 점검하라. 

이것을 resume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

다.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학생의 장

점으로 부각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

다. 특별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

않는다. 11학년 2학기 때에도 꾸준히 

해야 한다. 특히 방학 때 시간을 잘 활

용해야 한다.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

로 할 수 있는 특별활동도 찾으려면 찾

을 수 있다. 

▲ 11학년들은 지금 부족한 대학 준비 요소

    들을 보강해야 한다. 사진=shutterstock


